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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민단체와 손잡고 
주유소 가격 감시 강화

 - 산업부,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주유소 가격 감시체계 구축
 - 시민단체 주관, ‘착한 주유소’ 제도 부활 
 - 과도한 가격 인상 주유소는 공표, 모범적 주유소는 인센티브 제공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7일(화) 17시 30분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대표와 만나 지난 3.13일(금)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

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과도한 초과이윤을 노리는 주유소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 직전에 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12일 대비 3.16일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는 리터당 66원, 경유는 리터당 87원만 하락하였다. 

제도 시행 후 4일이 경과했음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석유시장을 모니터링 한 

경험이 있는 민간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1만 여개 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즉각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오피넷 등에서 수집한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제공하면,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은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한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주유소 등은 선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한편, 선제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 민생 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하여 착한 주유소 인증 스티커, 정부 표창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최고가격제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가격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라고 강조하며,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직접 기름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이고 공정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를 통해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행위 관련 신고를 24시간 접수 중이며,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에 

대해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등을 통해 매일 점검해나가고 있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5220)

석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희 (044-203-5222)

http://www.korea.kr

